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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中 텐센트 AI기술로 세계 온라인 회의
기사입력 2020-04-01 09:07

(지디넷코리아=유효정 기자)유엔(UN)이 중국 텐센트의 영상회의, 인공지능(AI) 동시 통역 기술로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게 된다.

중국 텐센트가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UN 설립 75주년 활동을 위한 기술 솔루션 공급업체로 선정

됐다고 환치우왕이 31일 유엔 뉴욕 본사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엔 창립 행사 때 텐

센트 회의, 기업용 위챗 메신저, 텐센트 실시간 동시통역 등 서비스를 사용하게 됐다.

중국 환치우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대화가 중국 인터넷 과학기술

기업의 기술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언론 신화왕은 이에 관해 "중국의 AI

기술이 보아오포럼,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적인 회의와 협력 이후 또 다시 국제 무대에 부름을 받은

것"이라며 AI 기술에 대한 호성과라고 분석했다.

UN도 공식적으로 "이는 혁신적인 글로벌 협력"이라고 언급했다. UN측은 75주년 기념 활동과 관련

해 디지털 수준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감염병의 창궐 상황에서 더 많은 제한이 있어 이번에 텐센트

와의 협력 가치가 크다는 입장이다. 텐센트가 제공하는 영상 회의 서비스와 대화 교류 플랫폼으로

글로벌 회의 참여자들과 소통하게 된다.

텐센트의 기술과 글로벌 영향력이 UN의 청년층에 대한 영향력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도 기대했다.

텐센트 영상회의 및 메신저, AI 동시통역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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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가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UN 설립 75주년 활동을 위한 기술 솔루션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사진=UN, 환치우왕)

텐센트의 영상회의 플랫폼은 이미 일 활성 사용자가 1천만 명이 넘으며 최근 중국 내에서 가장 많

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 40일 간 14회의 버전 업그레이드

가 이뤄졌다. 텐센트 영상회의 국제버전인 부브미팅(VooV Meeting)역시 이미 100개 국가와 지역에

서 운영을 시작했다.

기업용 위챗 메신저는 기업이 업무상 협력과 관리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팅 서비스다. 지난해

12월까지 이미 6천만 활성 사용자가 있으며 25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OA 기능과 더

불어 300명 음성 영상 회의가 가능하며 1천만 명이 동시에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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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는 AI 기계 번역으로 정확하고 유창한 텍스트 및 음성 통역을 제

공하는 서비스다.

자체 개발한 신경망네트워크 번역 엔진과 음성인식 NLP 기술을 토대로 저지연, 고정확도의 국제회

의 대응이 가능하다. 하루 통역 요청량이 이미 6억 차례에 이르며 이미 보아오포럼, 세계경제포럼

등 100여 개의 국제 회의에서 사용된 바 있다.

텐센트는 지난 18일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재무보고 온라인 회의도 이 서비스로 진행했다.

동시에 UN은 글로벌 시민들에 대한 1분 조사도 위챗과 QQ, 텐센트뉴스, 텐센트영상, 등 플랫폼을

통해 하게 된다.

유효정 기자(hjy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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